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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정맥관과 함께하는

새로운 일상
올바른

중심정맥관 관리법

여행을 해도 되는지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십시오. 
만약 부득이하게 장기간의 여행이 필요하다면
소독이 가능한 병원을 
미리 알아보시고,   
소독 재료를 
준비해서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비행기를 타야 한다면 
검문 전에 관이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관을 삽입했다고 해서 운전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마약성 진통제를 먹고 있다면
운전은 안됩니다.

몸의 상태가 괜찮으면 일을 해도 됩니다. 
다만 팔의 움직임이 많거나 
무거운 것을 들어야 하는 
작업이 많다면 관이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샤워 후에는 소독 부위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습기로 인해 소독 재료가 
잘 떨어지니까요. 
다시 소독해야 한다면 
습기가 없는 장소로 
옮겨서 안전하게 
소독하시기 바랍니다.  

관 마개를 재사용 하지 
않습니다. 감염예방을 
위해 관 마개가 
헐거워지지 않도록 잘 
관찰하십시오. 
만약 헐거워져서 갈아야 
한다면 재사용하지 
않으며 새것으로 갈아 
끼워야 합니다.

소독 부위에 습기가 차지 
않도록 항상 건조하게 
유지하십시오.

관 삽입 부위 보호대 : 
운동을 한다거나, 외출 
시에는 양말이나 토시 
등을 이용해서 관 삽입 
부위 줄이 덜렁거리지 
않도록 보호대를 끼는 
것이 좋습니다.

장갑을 꼈더라도 관의 
끝부분이나 내부는 
만지지 않습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서 
그림과 같이 소독약이 
묻혀져 있는 투명 필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재료명: 테가덤 CHG)

관이 찢어지거나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관 주변에서 
가위 사용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관이 막히지 않도록 
주기적(7일 간격)으로 
헤파린  용액을 주입해야 
합니다.

헤파린 용액 주입 후에 오한이나 38도 이상의 고열이 있는 경우: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여 열이 나는 원인을 찾아 치료하기 
삽입 부위가 붉게 변하거나 고름/진물이 있는 경우: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여 증상에 
따라 치료하기
출혈이 되는 경우: 관 삽입 부위 출혈-출혈된 피를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의 재료           
(메딕스)로 다시 소독하기
관이 찢어지거나 구멍이 뚫린 경우: 손상된 관 윗부분을 구부려서 먼저 막은 후에 
병원에 연락하기
고정 장치가 떨어진 경우: 관이 빠지지 않도록 반창고로 잘 고정한 뒤 병원 방문하기
관 삽입한 쪽 어깨와 팔/얼굴이 붓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 붓기가 하루 이틀 
지났는데도 점점 더 심해지거나 아프거나 저리다면 혈관이 막혀서 나타나는 증상일 
수 있으므로 병원 방문하기

의료진에게 
알려야하는 
증상과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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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한 운동이 필요해요

소독 재료를 준비해서
여행을 가요

업무에 복귀할 수 있어요 

운전을 할 수 있어요 

가벼운 샤워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통 목욕은 
피하십시오.   

평범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어요 

가벼운 샤워는 가능해요 

몸의 상태가 괜찮다면 
평범한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다만 4kg 이상의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무거운 배낭은 메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30분 ~ 60분간 
걷기 등 적당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골프, 수영, 배드민턴, 
테니스와 같이 팔을 
많이 움직이는 운동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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